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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식 
 

1. 유엔총회 Uniting Business Live 개최 안내 (9/21~23)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제75차 유엔총회 개회를 기념하고자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Uniting Business 

Live를 개최하고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리더들과 함께 UN의 가치와 미션에 대해 공유합니다.  

세 건의 포럼을 통해 주요 CEO와 기업 지속가능성 전문가,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격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SDG에 대한 비즈니스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고,협력적이며 실천적인 솔루션을 강조합니다. 포럼은 다자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패널 세션, 라이브 총회 발표 세션 및 CEO 세션 등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 테마별로 미팅과 대화형 

https://youtu.be/lqgedbK_Dr4


분과 세션 및 박람회 부스를 통해 전 세계와 부문을 넘나드는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성찰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를 보다 정의롭고 

포괄적으로 변화시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의 10년. 본 행사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기업에 요구되는 명확한 실천과 과감한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정 

 

1.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 9/21: 2008년 이래로, 유엔 사무총장의 연간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은 유엔 총회주간 동안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인권 등 주요 글로벌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 민간 부문 포럼에서는 모든 

Uniting Business LIVE 참석자들이 다자주의, 인권과 노동권, 평화에 관한 토론과 논의에 직접 

참여가능합니다.  

2. 글로벌 임팩트 포럼(Global Impact forum) 9/22: 제1회 글로벌 임팩트 포럼에서는 SDG 앰비션,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Young SDG 혁신가(Young SDG Innovators), 1.5°C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Business Ambition for 1.5°C) 등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기업 행동 이니셔티브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본 포럼은 지역, 국가 및 조직 수준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임팩트를 도출하고 솔루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3. SDG 비즈니스 포럼(SDG Business Forum 9/23: UNGC, 유엔경제사회국, 국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SDG 비즈니스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유엔 ‘행동의 10년’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팬데믹 위기 동안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민간 

부문이 어떻게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참가 신청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15648/registration_types-2/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15648/registration_types-2/


2. [UN 창립 75 주년]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CEO 성명 참여 안내 및 FAQ 

(~9/14)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 네트워크가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CEO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포괄적인 

다자주의를 지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0 년 9 월 14 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 

기업의 CEO 가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CEO 서포터즈 전체 목록을 포함한 이 성명은 공식 유엔 75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 월 21 일(월) 

유엔 민간부문 포럼 기간,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통해 유엔과 협력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리더로서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nfo.unglobalcompact.org/e/591891/usinessStatement-EMBARGOED-pdf/3c8957/737927672?h=w4T6plhV9GJ9fMh8Xs2rp_ieqaPYKz85UUe1tEpDm0Q


FAQ 

 

1. 성명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기후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인종적/사회적 

부정을 포함한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 정신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기업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 성명 (이하 “성명”)은 평화, 정의 및 견고한 제도를 위한 

행동플랫폼 (이하 “SDG 16 행동플랫폼”)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진행된 여러 인터뷰와 올해 

유엔이 시작한 글로벌 대화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포괄적인 다자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계의 의지를 보여주며 각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성명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서명해야 합니까? 

 

유엔 창립 75 주년을 맞아 전 세계 다국적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CEO 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본 

성명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 년 8 월 17 일부터 

2020 년 9 월 14 일까지 모든 UNGC 회원사에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COE 를 

제출하는 비영리법인/공공기관(*단 시장형, 준시장형 기관은 기업으로 분류) 회원사는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본 성명서의 서명 대상이 아닙니다. 

 

3. 누구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귀사의 

CEO 가 성명서 서명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직 내의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 오픈 초청장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서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음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CEO 의 전자 서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후,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가 귀하가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사 데이터와 일치한다면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 메일에서는 귀사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CEO 들의 서명을 격려할 수 

있는 SNS 포스팅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성명서 자체는 기업 대표의 의지를 성명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이후로 별도로 요구되는 

활동이나 활동의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서명한 회원사가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SDG 16(평화, 

정의 및 견고한 제도)의 액션 플랫폼에 동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5. CEO 가 성명서에 서명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명서와 참여하는 기업과 CEO 의 전체 명단을 2020 년 9 월 21 일 월요일, 제 75 차 유엔 총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유엔 민간부문 포럼(the UN Private Sector Forum)의 개막식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latforms/justice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latforms/justice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15648/ceo-statement/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CY2Uc4o1EkOr-bvNkZUAGfdIE8BNgqlHi9oug9sDduZUNVlNVDU0TlpDSlA2M1pYN1JSRTFBODBOOC4u


 

유엔 민간부문 포럼은 “기업 연대 라이브(Uniting Business LIVE)”의 일부로 2020 년 9 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3 일간 전 세계에서 1 만명 이상의 미래지향적 CEO, 기업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정책입안자, 

단체의 수장, 유엔 대표자 등이 연합하여 유엔의 핵심 원칙과 우선순위를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직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포럼에 사전 등록하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명서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여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입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가입 신청이 9 월 14 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귀사의 가입이 확인되고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후 성명서에 서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7. CEO 가 9 월 14 일 이전에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 월 21 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명단에 CEO 성함 및 귀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9 월 

14 일 이전에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9 월 14 일 이후라도 서명은 가능하며 서명 사실은 

웹사이트에 기재될 것입니다. 

 

8. 성명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반드시 CEO(기업 대표)여야 합니까? 

 

네. 우리는 모든 CEO 가 성명서에 서명하여 이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들에게 왜 포용적 다자주의가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의 자회사의 CEO 나 각국 지사의 CEO 또한 서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 UNGC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50) 

 

 

  

  

CEO 성명 원문 보기 국문 성명 다운받기 

https://registration.unglobalcompact.org/website/15648/home/
https://www.unglobalcompact.org/participation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20/08/un75-ceo-statement-for-renewed-global-cooperation-1.pdf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20/08/un75-ceo-statement-for-renewed-global-cooperation-1.pdf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20/08/un75_korean_v2-1.pdf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20/08/un75-ceo-statement-for-renewed-global-cooperation-1.pdf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20/08/un75_korean_v2-1.pdf
http://unglobalcompact.kr/wp-content/uploads/2020/08/un75_korean_v2-1.pdf


3. 유엔글로벌콤팩트, 베이루트 폭발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커넥팅 비즈니스 이니셔티브(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는 8 월,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구호 및 복구활동 지원을 촉구합니다.  

폭발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베이루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대응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본 비즈니스 가이드는 레바논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그리고 

반부패 4 대 분야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한 전략과 운영방식을 활용할 것을 장려합니다. 베이루트 

참사에 대한 기업 대응의 핵심은 베이루트 지역 구호 사업에 대한 현금 기부, 현물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술적 전문지식, 인프라 (재)개발 프로그램, 경제 투자 등을 통한 장기적 지원입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폭발 사고 약 2 주만에 180 명이 사망하고 6,000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도 최소 12 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재난의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40,000 여 채의 건물 및 3,000 여 채의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70,000 명 이상의 근로자가 폭발 사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약 12,000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단체는 항구 폭발에 대응하기 위한 5 억 6,500 만 달러 가량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지원에 대한 상업적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유엔글로벌마켓플레이스 www.ungm.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ungc-communications-assets.s3.amazonaws.com/docs/publications/BeirutPortExplosions-BusinessGuide.pdf
http://www.ungm.org/


유엔 대응책에 대한 기업의 기여는 ‘유엔·기업부문 간 협력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www.business.un.org/en/documents/guidelines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un.org/en/documents/guidelines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582-08-21-2020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582-08-21-2020


발간물 
 

1. 다중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과제 탐색: 리더십 브리프(Navigating 

Decent Work Challenges in Multi-Tiered Supply Chains: Leadership Brief)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 보건 및 안전 리스크, 만연한 비공식 업무, 낮은 임금과 좁은 범위의 

사회보호법 적용 등 2020년에도 여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인권 침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불공정성과 불공평함을 보여줍니다.   

국제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의 압박은 상품 생산업체(대개 개도국에 기반하여 이미 불안정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전달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여 이미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리스크 증가와 

함께 노동권 침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긴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더 

견고하고 투명하며 탄력성이 높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탄력성은 향후 사회경제적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복잡한 다중 공급망 내에서 

당면과제를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지침서는 △양질의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예방 및 최소화에 대한 개요를 

포함합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업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다중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 화학, 자동차산업 

등 총 세 가지 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사례 연구를 통해 각 산업이 공급망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리스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이행 사례를 공유합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5786
https://unglobalcompact.org/library/5786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두산 

 

 
UNGC 가입: 2014. 4. 22 

 
 

㈜두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기업  

 

두산그룹은 12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38개국에서 약 4만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두산은 두산그룹의 모회사로서 전자부품, 지게차, 

유압부품, 수소연료전지, 정보통신, 유통 등 6개 사업 외에 신성장동력인 산업용 드론, 협동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5개 국에서 약 5천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주)두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전지박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솔루스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퓨얼셀을 한국거래소에 분할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두산은 기존 사업들의 실적 호조로 2019년도에도 매출 2조 8천억 규모, 영업이익 2200억 규모를 

달성하며 전년대비 각각 6.5%, 9.7% 성장했습니다. 

 

㈜두산은 사회적 역할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UN인권선언에 기반한 

인권 정책을 공표한 ㈜두산은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경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며 

동반성장 실천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활동의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경영 실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환경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활동에 대한 임팩트 측정을 기반으로 ㈜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한 ㈜두산의 코로나19 극복 노력 

 

㈜두산은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이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늦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미혼모 가정 900여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와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하였습니다. 

 

중국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업장이 소재한 

중국 상해시 메이리현 지방 정부에 총 3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메이리현 서기는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고난을 같이 하고 함께 난관을 극복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자사가 개발하여 2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을 비가시권 

비행을 통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부속섬 주민 약 500 여명에게 마스크 

15,000 장을 전달하며 응급구호 솔루션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 월에도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가 주관한 70km 거리 섬과 섬 사이 응급 구호 물품 배송에 

성공했으며, 올해 2 월에는 세계은행 주관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수소드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물류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두산은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종식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솔루션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육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업 연속성 관리와 디지털 업무 플랫폼을 통한 코로나 19 대응 

 

㈜두산은 코로나 19 의 영향 하에서도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 환경과 변화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지역 상황, 감염 가능성 등은 물론 코로나 19 로 급변하는 사업환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적시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두산은 정부의 재난 위기 대응 가이드를 바탕으로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집합교육을 비롯한 모든 단체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코로나 19 확진 환자와 직/간접 접촉 또는 연계성이 존재하는 경우 14 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적극 

독려하고, 업무를 위해 출근이 필요한 임직원은 ‘출퇴근 시간 자율화’, ‘자기차량 출퇴근’ 등의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 제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상황에도 직원들이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플랫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 [SDGs 솔루션] 방음벽으로 재탄생한 풍력발전기 날개 

 

덴마크 기업 Miljøskærm 은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유리섬유를 방음벽의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수명이 다 된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 날개는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을 가진 유리섬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복합 

재료인 유리섬유는 재활용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주로 매립됩니다. Miljøskærm 은 사용한 

풍력발전기 날개를 수집하여, 유리섬유 물질을 작은 섬유로 조각냅니다. 이후 이 섬유는 높은 다공성을 

통해 소음 흡수에 효과적이도록 설계된 시트(sheet) 형태로 압착됩니다.  

재활용된 유리섬유로 제작된 이 방음벽은 알루미늄과 광물면으로 제조된 시중 제품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40% 낮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료는 코펜하겐 교외인 발렌스베크에서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시범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근래 몇 년 동안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매일 10 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Miljøskærm 의 방음벽은 2016 년 6 월에 설치되어, 61 데시벨의 소음을 허용수준인 58 데시벨을 훨씬 

밑도는 54 데시벨로 저감하였습니다.  

 

왜 Miljøskærm 에 주목해야 할까요?  

Miljøskærm 은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 날개 

폐기물은 2027 년까지 연간 15 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재료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은 

매립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유럽 내 소음 공해에 따른 사회·환경적 영향은 

연간 4 천만 유로의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음 공해는 수면부족, 스트레스, 고혈압 등과 

관련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건강하고 질 좋은 삶  

소음 공해를 제거해 과도한 소음과 관련된 고혈압,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과 같은 건강 

문제에 대응합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풍력발전기 날개의 유리섬유를 재활용하는 것은 향후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750&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750&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750&mod=document&pageid=1


3. [SDG 미디어 존] 창의성을 통한 SDGs 대중화 

- 안젤라 위백(Angela Wiebeck) UBS 사회프로그램팀 팀장 외 2인 

 

 

TOGETHERBA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사람들을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인 TOGETHERBAND 팔찌는 

17개의 글로벌목표를 나타내는 색상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팔찌 

하나를 구매하면 두 개가 배송되며 팔찌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SDGs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UB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으로, 종합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BS는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목표로 

설정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재단은 유엔과 그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 자선 단체입니다. 

 

 

 
<좌측부터 카메론 사울(Cameron Saul) BOTTLETOP 및 #TOGETHERBAND 공동창업자, 

안젤라 위벡(Angela Wiebeck) UBS 사회프로그램팀 팀장  
및 라제시 미르찬다니(Rajesh Mirchandani) 유엔재단 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카메론 사울(Cameron Saul) BOTTLETOP 및 #TOGETHERBAND 공동창업자, 안젤라 

위벡(Anjela Wiebeck) UBS 사회프로그램팀 팀장 및 라제시 미르찬다니(Rajesh Mirchandani) 유엔 

재단 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가 참여했습니다. 사울, 위벡과 미르찬다니는 창의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TOGETHERBAND가 무엇이며 이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사울) TOGETHERBAND는 우리 회사의 17년 여정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니셔티브이다. 우리는 

2002년에 BOTTLETOP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수공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을 착용한 고객이 재활용, 지속가능성과 같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앰배서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로벌목표를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착용하고 선물할 수 있는 팔찌 

TOGETHERBAND를 만들게 되었다. 이 팔찌는 분쟁지역에 있던 불법 총기 금속과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한 업사이클 제품이며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일자리가 없던 여성들의 수공업을 통해 탄생된다. 

우리는 TOGETHERBAND를 통해 글로벌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인도적인 차원에서 글로벌목표를 홍보하고 있다.  
 

Q. UBS는 이 이니셔티브를 함께 창립한 파트너이다.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백) 우리는 TOGETHERBAND가 Goal 17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을 달성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목표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UBS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알리고 글로벌목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현재 UBS에서는 1억8천만 달러를 SDGs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다. 더 나아가 

TOGETHERBAND는 새로운 소통방법을 구축했다. 팔찌를 통해 UBS의 직원들은 17개의 SDGs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Q. 이 이니셔티브는 SDGs를 위한 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좋은 예시이다.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니셔티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미르찬다니) 각 개인의 역량으로는 글로벌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모두 함께 행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제품이 내재한 지속가능성과 이를 통해 우리가 대중에게 다가간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SDGs는 굉장히 복잡한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복잡한 SDGs를 세분화시켜 많은 사람이 매일 착용할 수 있는 팔찌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착용하는 제품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표를 쉽게 상기시킬 수 있는 디자인 구축이 가장 

마음에 든다. 
 

Q. TOGETHERBAND는 글로벌목표를 동원하기 위해 창의성과 문화를 녹인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한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사울) 우리는 이 캠페인의 첫 단계를 설정할 때 17개의 주요 목표를 탐색하는 환경을 

만들었고,글로벌목표를 하나씩 세분화하여 개인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각의 글로벌목표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는 유명인을 초청해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이 캠페인은 8개월 만에 8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SNS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중요한 이슈를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Q. UBS와 같은 대기업들이 기업 전략을 글로벌 목표에 맞춰 지속가능성에 더 많이 투자하는 동향이 

보인다. 이 이니셔티브가 기업 내외부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위백) TOGETHERBAND는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던 SDGs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이 

소통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UBS의 경영진, 리더, 직원들이 함께 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56개 

이상의 국가에서 66,000명 이상의 직원이 SDGs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에 따라 임팩트 범위가 넓어졌다. UBS프로젝트가 각 SDGs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궁극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함께 동원하는 

야심찬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미르찬다니) 카메론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UBS와 유엔재단도 마찬가지다. 2030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UBS처럼 자금 조달뿐 아니라 직원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사울) UBS는 우리와 협력하며 다른 기업파트너를 데려와 더 많은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업의 지원을 통해 다른 국가와 문화권에서 전략적인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전례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통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았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자세히 보기 

보기 http://webtv.un.org

/search/sdg-impact-

transparency-un-sdg-

media-zone-davos-

switzerland-21-23-

january-

2020/6125859594001/

?term=alicia%20hatch&

sort=date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753&mod=document&pageid=1
http://unglobalcompact.kr/library/publication-data/sdgs-campaign/?uid=1753&mod=document&pageid=1
http://webtv.un.org/search/youth-action-now-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460173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http://webtv.un.org/search/sdg-impact-transparency-un-sdg-media-zone-davos-switzerland-21-23-january-2020/6125859594001/?term=alicia%20hatch&sort=date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젠더 관점 투자] GPIF 

 

 

GPIF 는 총 1 조 5 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연기금 중 두번째로 큰 연기금입니다. 

2015 년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가입을 시작으로 일본 시장 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3 개의 ESG 지수를 선택하고 해당 지수를 기반으로 한 ESG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7 년에는 스튜어드십 원칙을 소개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 년 여성 역량강화 법 (Female Empowerment Bill) 개정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가 여성 직원 및 

이사 비율 향상을 강조함에 따라, 2017 년부터 GPIF 는 ESG 지수 중 사회적 요소 안에 성별 다양성에 

초점을 둔 MSCI Japan Empowering Women Index(WIN)을 도입하여 성 다양성 지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 관점 투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젠더 관점 투자에 바탕이 되는 성 평등 지수인 WIN 은 2016 년부터 실행된 ‘직장 내 여성의 참여와 

발전 도모 법(The Act on Promotion of Women’s Participation and advancement in the 

Workplace)을 기준으로 삼고 공시된 다양한 기업들의 정보를 통해 성 다양성 지수를 측정합니다. 

지수에는 ▲신입 여성 직원 비율, ▲여성 직원 비율, ▲여성과 남성직원의 근속년수 차이, ▲시니어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GPIF 는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성 다양성 

지수가 높은 기업을 선택하여 2018 년 기준 총 213 개 기업에 32 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GPIF 에 

따르면, 투자 이후 해당 기업들의 신입 여성 채용 비율, 여성 직원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 1.5~2% 

상승하였으며, 성 평등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GPIF ESG Report 2018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발췌, 번역, 제작하였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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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Orange Group 

 

 

 

Approach 

프랑스의 다국적 통신 기업 오렌지(Orange) 그룹은 2011 년부터 19 개국에서 성평등 관련 유럽 및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성평등 집행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오렌지 그룹은 2015 년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참여하며 성평등에 대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2019 년, 

노조와 글로벌 전 지사의 성평등 달성을 다짐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14 만 8 천 

명 전 직원의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RATEGY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약 체결 

오렌지 그룹은 노동조합 또는 노조가 없는 국가의 경우 직원연합과 협약을 맺습니다. 이는 “사회적 

대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협상팀은 인사, 기업 사회책임팀, 관리자 등 다양한 직원들이 

남녀 비율을 맞추어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달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한 대화를 나누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소통합니다. 협상은 데이터, 사례, 진행 중인 업무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목표 이해 및 이행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약은 다음과 같은 

7 개 목표로 구성됩니다. 

 

1.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2. 직장 내 성평등 

3. 일과 삶의 균형 

4. 차별 및 폭력 퇴치 

5. 인식과 소통의 제고 

6.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참여 

7.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는 전 직원이 합의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례로 각 자회사는 지역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감시할 성평등 

및 다양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위 글로벌 협약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5 개의 세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1. 남녀 임의고용계약 수 

2. 남녀 매니저 수 

3. 남녀 집행위원 수 

4. 직업영역별 성별균형 

5. 남녀 용역 비정규직 계약 수 

6. 직무 별 남녀 용역 비정규직 계약 수 

7. 남녀 임금 격차 

8. 남녀 평균 연봉 인상액 및 시간제 /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 인상률 

9. 남녀 직업훈련 참여자 

10. 남녀 직업 훈련 시간 

11. 남녀 재택근무자 

12. 남녀 탄력근로제 이용 근무자 

13. 남녀 시간제 근무자 

14. 연간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 사용 근무자 

15.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지표는 이미 많은 오렌지 계열사에 마련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함 



 

Women in Technology 

오렌지 그룹은 더 많은 여성을 기술직에 채용하는 것이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도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술직 내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기술직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6-12 개월간 기술직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교육 종료 시 기술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여성 기술 인력 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여학생들이 기술직 경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또한 2018 년 기술직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이 더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력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IMPACT 

오렌지 그룹은 “경영진의 약속이 성평등 달성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믿으며, 회사 전체 및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협상, 사회적 대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룹 내 성평등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실제 2012 년부터 2020 년까지 오렌지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내 300 명 이상의 여성 기술자들이 

훈련을 받고 고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의 목표는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WEPs 성평등 이행 우수기업사례로도 소개되었습니다.  

출처: We Empower G7  (2020). Taking a Global Approach to Gender Equality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발췌, 번역, 제작하였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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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1. [주요국 부패 관련 법-FCPA ①] 미국 FCPA 개요 및 동향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뇌물수수 관련 

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이 중 국내 기업에 연관성이 큰 법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프랑스 사팽 II 법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동향에서는 국경 밖 기업 

부패 행위 규제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1977) 

■ 개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의 뇌물공여를 규제하기 위해 1977 년 제정된 FCPA 는 2020 년 현재까지 총 두 번 

개정되었다. 1988 년 첫 개정에서는 (1) 지역 법률 항변 (2) 합리적이며 선의의 판촉 비용 항변이라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사유가 추가되었다. 이후 미 의회는 행정부에 OECD 회원국들과 

국제상거래 상에서의 부패 행위를 금하는 국제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하였고, 1997 년에 OECD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 뇌물공여를 금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98 년에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 FCPA 를 2 차 개정하여 “부적절한 

이익(improper advantage)을 보장하기 위한 지불”이라는 표현을 삽입함과 동시에 미국인/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 및 외국 거주자, 미국 기업에 의해 고용된 대리인까지 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시켰다. 

  

■ 적용대상 

FCPA 는 크게 뇌물방지조항과 회계 규정으로 구분되며, 뇌물방지조항은 

(1) 미국 상장기업 혹은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 (issuers), 

(2) 미국을 주요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그 고용인 및 대리인 (domestic 

concern) 혹은 

(3)  미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 (territorial jurisdiction)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징 

FCPA 는 미 법무부와 SEC 가 공동으로 집행 권한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상장기업 혹은 미 

증권시장 내 증권발행기업 및 그 임직원, 대리인(issuers)”의 FCPA 의 뇌물방지조항 및 고의적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 집행 책임, SEC 는 민사사건 집행 책임이 있다. 한편 FCPA 적용대상 

중 “미국 국내업체 및 미국 국적자 혹은 거주자(domestic concern)”에 대해서 법무부는 민-형사 집행 

책임을 모두 갖는다. 적용대상 기업 및 개인이 뇌물공여 및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와 

SEC 가 각각 조사에 착수하며, 법무부에서는 형사국(Criminal Division)의 ‘사기’ 부서 소속 FCPA 

유닛이, SEC 는 집행국(Division of Enforcement) 소속 FCPA 유닛이 FCPA 관련 활동을 전담한다. 두 

기관은 조사와 집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앞서 “기업 

반부패 제재 사례-월마트” 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마트도 일부 해외 지부에서 외국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합의를 위해 법무부와 SEC 에 각각 징벌금을 납부하였다.  

http://bis.or.kr/%eb%b0%98%eb%b6%80%ed%8c%a8-%ea%b8%b0%ec%97%85-%ec%a0%9c%ec%9e%ac-%ec%82%ac%eb%a1%80-%ec%9b%94%eb%a7%88%ed%8a%b8/
http://bis.or.kr/%eb%b0%98%eb%b6%80%ed%8c%a8-%ea%b8%b0%ec%97%85-%ec%a0%9c%ec%9e%ac-%ec%82%ac%eb%a1%80-%ec%9b%94%eb%a7%88%ed%8a%b8/


 
(표 참고: 매일경제(2016.5.17) 기사) 

■ 최근 동향 

미 법무부와 SEC 는 FCPA 를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2008 년 이후 실제 처벌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주요 사건들이 대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 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석유-가스 등 부패 위험이 큰 특정 산업에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등 FCPA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 년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국제공조가 수월해지면서 미국 FCPA 위반 혐의 조사대상은 

유럽권, 아시아권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난 4 년간 FCPA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를 받은 

기업 총 71 곳 중 33 곳이 미국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었으며, 특히 총 징벌금액 중 외국기업이 

지불한 금액은 매년 과반수를 넘어 2019 년에는 총 징벌금(합의금)의 83%에 해당하였다. 즉 적발 

횟수는 보다 적을지라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 대상은 주로 외국기업이었기 때문에 FCPA 가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경쟁국 기업 견제수단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되었다(i).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5/354513/


 
(정보 출처: fcpaprofessor.com) 

 

미국 법무부와 SEC 는  2020 년 7 월 초 약 8 년 만에 갱신된 “FCPA 자료 안내서(Resource Guide)” 

제 2 판을 출간하여 기업 및 대중의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  FCPA Resource Guide란? 

 

 
 

 FCPA 의 뇌물수수 방지 및 회계 규정이 누구와 무엇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내서이다. 

예를 들면 ‘외국공무원’의 정의, FCPA 관할 범위, 적절한/부적절한 지불 유형, 인수합병에서 후속 

책임(successor liability)의 적용, 효과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특징, 다양한 FCPA 민사 및 

형사 결의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공시, 협력,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 등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 착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소개한다. 이렇듯 

폭넓은 주제에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시행조치 및 이전 판례 요약 등을 통해 FCPA 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보 출처: 미국 법무부) 

  

이어지는 다음 동향에서는 FCPA 의 최근 위반 및 판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http://fcpaprofessor.com/fcpa-enforcement-actions-foreign-companies-oecd-convention-peer-countries-4/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resource-guide


출처 

FCPA: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20) 

  

참고 

(i) 연합인포맥스 (2017. 11. 7). “<리걸인사이트> M&A 와 부패방지법”.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IS 에서 보기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resource-guide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0094
http://bis.or.kr/%ec%a3%bc%ec%9a%94%ea%b5%ad-%eb%b6%80%ed%8c%a8-%ea%b4%80%eb%a0%a8-%eb%b2%95-%eb%af%b8%ea%b5%ad-fcpa/
http://bis.or.kr/%ec%a3%bc%ec%9a%94%ea%b5%ad-%eb%b6%80%ed%8c%a8-%ea%b4%80%eb%a0%a8-%eb%b2%95-%eb%af%b8%ea%b5%ad-fcpa/
http://bis.or.kr/%ec%a3%bc%ec%9a%94%ea%b5%ad-%eb%b6%80%ed%8c%a8-%ea%b4%80%eb%a0%a8-%eb%b2%95-%eb%af%b8%ea%b5%ad-fcpa/


2. [코로나와 반부패 ⑤] 딜로이트: 기업과 NGO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부정부패 

대응 팁 

부정부패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에 가장 잘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제한적인 현금 유동성, 시장 변동성, 조직 개편, 다급함에서 생기는 실수,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의 극대화 등 코로나 19 로 이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NGO 및 기부단체(aid organization)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부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 뇌물: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 

- 이해상충: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 

- 자산 횡령: 단체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부금 횡령: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 사이버 범죄: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행위. 

 

구체적인 예시로는 기업 데이터 횡령, 기업 자산 횡령, 성과 부풀림, 뇌물 및 부패, 회계 사기, 의료 

사기, 내부자거래,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공공조달 부문 뇌물 비리, 정부 지원금 부정 획득 및 횡령 

등이 있다. 

 

부패는 각 국가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기업 및 

기부단체 사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실제로 부정부패로 인해 매년 기부단체들이 잃는 손실은 

단체 수입의 2~5%에 달하며, 2018 년 한 해에만 약 80 억 달러(약 9 조 5,000 억원)의 기부단체 

기부금과 운영비가 본 목적 또는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 또한 부정부패 스캔들은 기부단체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줘 신뢰 하락, 기부금 감소, 사업 철수 등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은 부정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주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코로나 19 관련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 공공기관, NGO 및 기부단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빠르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는 조직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한 리더십의 

포커스가 흐려진다. 코로나 19 로 인한 재택근무, 조직 개편, 매출 및 기부금 목표 등에 모든 집중을 

쏟기 때문에 부패 관련 이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더욱이 예방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다. 느슨한 내부 감독 시스템, 불분명한 업무 분장, 감사 업무 연기로 인해 부정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외부 감시 시스템이 중단되어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증가하며, 

현장 방문 점검도 연기되어 부정부패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조직 내 부정부패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prevent), 

예상 및 탐지(predict and detect), 대응(respond)에 각별히 신경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조직 내 부정부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정 징후(red flag)는 다음과 같다: 

 

- 기록이 없는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 

- 허술한 서류작업  

- 직원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 

- 납품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 

- 납품업체 한곳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 

- 불규칙한 회계 처리 

- 부정부패에 대한 리더십의 무관심 

- 직원 라이프스타일 및 행동의 변화 

- 특정 인물과의 장기간 연락 및 거래 

-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가격 

- 내부 결재, 보고 절차 무시 



 

또한,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확실함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이 글은 딜로이트 동남아(Deloitte Southeast Asia)의 <Fraud-Resilient Organizations Webinar>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UNGC 한국협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IS 에서 보기 

http://bis.or.kr/%ec%bd%94%eb%a1%9c%eb%82%98%ec%99%80-%eb%b0%98%eb%b6%80%ed%8c%a8-%e2%91%a4-%eb%94%9c%eb%a1%9c%ec%9d%b4%ed%8a%b8-%ea%b8%b0%ec%97%85%ea%b3%bc-ngo%eb%a5%bc-%ec%9c%84%ed%95%9c-%ec%bd%94%eb%a1%9c/
http://bis.or.kr/%ec%bd%94%eb%a1%9c%eb%82%98%ec%99%80-%eb%b0%98%eb%b6%80%ed%8c%a8-%e2%91%a4-%eb%94%9c%eb%a1%9c%ec%9d%b4%ed%8a%b8-%ea%b8%b0%ec%97%85%ea%b3%bc-ngo%eb%a5%bc-%ec%9c%84%ed%95%9c-%ec%bd%94%eb%a1%9c/
http://bis.or.kr/%ec%bd%94%eb%a1%9c%eb%82%98%ec%99%80-%eb%b0%98%eb%b6%80%ed%8c%a8-%e2%91%a4-%eb%94%9c%eb%a1%9c%ec%9d%b4%ed%8a%b8-%ea%b8%b0%ec%97%85%ea%b3%bc-ngo%eb%a5%bc-%ec%9c%84%ed%95%9c-%ec%bd%94%eb%a1%9c/


UNGC 회원 뉴스 
 

1. SKT, 혁신 스타트업과 사회적가치 실현... ‘임팩트업스’ 2 기 출범 

 

 
 

▪ SK텔레콤은 혁신 스타트업들과 5G, 이동통신, AI 등 최신 ICT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업스’ 2기를 8월 25일 출시함 

▪ ‘임팩트업스’는 SK텔레콤이 지난해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사회적가치 실현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임팩트업스’ 1기 11개사는 UN의 

지속가능목표를 연계한 사회적가치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 

▪ 임팩트업스 2기 혁신 스타트업 10개사는 온라인 발대식에서 각 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사회 

혁신 컨설팅 회사 ‘MYSC’와 설정한 사회적가치 목표를 발표하며, 임팩트업스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함 

▪ SK텔레콤은 임팩트업스 참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내외 전시 및 행사를 공동 참가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이어 함께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아이템도 발굴할 예정임 

▪ 올해는 참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도 성장의 보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언택트 트렌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10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10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 KB 국민은행, ESG 실천강화...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화상품 출시도 

 

 
 

▪ KB국민은행이 ESG 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3개 영업점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등을 고려해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와 공용 완속충전기를 함께 설치함 

▪ 모든 전기차종은 충전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충전소는 시범 운영 후 고객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할 계획임 

▪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본점 업무용 전기차 10대를 시범 도입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올해도 연말까지 1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임. 이어 내년까지 약 350여대의 

업무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KB Green Wave’ 캠페인의 일환으로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함. 이 패키지는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의하고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임 

▪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의 ESG실천의지를 바탕으로 ‘KB Green Way 2030’을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5% 감축할 계획. 더욱이 기업활동 전반에 ESG를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824160151652da878e5c53_1/article.html?md=20200824160701_R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824160151652da878e5c53_1/article.html?md=20200824160701_R


3.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회사로 전환 내년부터 본격화 

 

 
 

▪ 현대모비스가 2021년을 기점으로 친환경차부품회사로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기반 전기차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짐 

▪ 현대차그룹은 20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첫 전기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전기차 

신차를 내놓을 예정임.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전동화부문 매출도 2021년에는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제조능력 개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파악됨. 

유진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관련 핵심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모듈화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현대모비스는 기존 선두기업과의 경쟁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내연기관차시장과는 달리 

미래 차시장에서는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비즈니스 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356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356


4. 문화계 디지털 전환 지원 나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 예술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문예위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 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에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새로운 

예술활동을 모색하는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모집분야는 기초예술 전반장르가 대상이며, 온라인미디어 창작 및 향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이 참가할 수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예술활동들을 어떻게 더 유기적 혹은 예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비대면 예술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에는 없는 예술 창작 분야는 무엇인지, 혹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들이 이 사업의 화두임 

▪ 문예위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을 지원한 이번 사업으로 온라인 기반 예술의 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7161712167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7161712167


CSR 뉴스 

 
1. 증권사 성별 임금격차 여전… 여성 급여 남성의 57% 수준 

 

 
 

▪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이 받은 보수 수준은 남성 직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원 상반기 보고에서 따르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약 7천180만원이었으나, 성별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났으며 여성은 남성 급여액의 56.9% 수준에 그침 

▪ 2017년 상반기 보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증권사 직원의 전체 보수는 37%가량 올라갔으나, 성별 

격차는 57%대로 좁혀지지 않음 

▪ 10개사 중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적은 회사도 남성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대에 불과함 

▪ 이런 보수 격차의 배경에는 성과급 중심으로 돌아가는 증권업계의 임금 체계가 있음. 영업, 운용 

부서에서는 개인 역량에 따라 성과급 차이가 큰데, 여성 직원은 관리, 지원같이 성과급이 적은 

부서에 많은 편임 

▪ 미래에셋대우의 예를 보았을 때,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에 비해 약 3배 

많으며, 관리 및 지원 부문은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영업직원의 급여액이 

관리 및 지원 직원에 비해 3천만원 정도 더 많음 

▪ 증권가에는 여성 임원도 드묾. 10대 증권사의 등기, 미등기 임원 481명 중 여성은 22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유리천장’이 견고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1549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154900002?input=1195m


2. “한국 대기업, ESG 준수 의지 보여주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에도 전세계적으로 ESG를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음 

▪ 일례로 EU는 모든 항공사에게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내걺. 경영, 

투자, 당국 규제가 ESG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음.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늘고 있으며, ESG 규제를 어기면 소송을 당하기도 함 

▪ 레이텀앤왓킨스의 한 변호사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ESG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이어 코로나19로 기업의 위험과 이를 해결을 위한 지배구조가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ESG요소에 기반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빠르게 수익률을 회복했다고 설명함 

▪ 각국의 ESG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일부 EU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 걸친 ESG위험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ESG 실사가 의무화되기도 함. 

전세계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비바쉬 변호사는 문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그린 

이니셔티브가 주목할 만한 한국의 ESG정책변화라고 말함 

▪ ESG 규제가 강화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어길 경우에 대한 위험도 늘어남. 

ESG소송은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과 신용에 치명적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2123053316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212305331624


3. “EU 그린산업 육성 가속화… 한국기업도 진출 모색해야” 

 

 
 

▪ EU가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한국 기업 역시 EU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의 27일 ‘포스트 코로나, EU 그린 경제 가속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특별정상회의에서 2021~2027년 동안 다년도 지출예산 30%에 달하는 

탄소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와 기후변화 대응을 진행하기로 함 

▪ 특히 그린산업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 전략으로 제시함 

▪ 환경관련 세제 신설과 확대로 고탄소 배출 기업에는 추가적 세금을 부과하고, 확충된 세수는 

탄소배출 절감기술 개발 및 혁신에 재투자하기로 함 

▪ 보고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다면 EU역외기업이라도 보조금, 대출 승인과 같은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라고 언급함 

▪ 이어 보고서는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곧 기업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55100003?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55100003?input=1195m


4. 근무시간 줄여 일하는 ‘전환형 시간제’ 공공노동자 6 만명 넘어서  

 

 

 

▪ 고용노동부, 지난 해 가족돌봄과 학업 등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제로 바꿔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제’ 이용자가 공공부문 기관노동자의 6.4%에 달하였다고 보고함 

▪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는 2015년 고용부 예산사업으로 실행되었으며, 활용 노동자 수는 

2016년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내의 전환형 시간제 관련 조항은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것이며,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임 

▪ 올해, 전환형 시간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자녀 돌봄 수요 증대 등의 요인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고용부는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가 단축한 시간만큼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을 실시함 

▪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및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 코로나19 극복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함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700069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700069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7000694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8 월 21 일부터 9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입니다. 

 

2. COP/COE 제출회원 

 

8 월 21 일부터 9 월 1 일까지 6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경기신용보증재단 

▪ KT 스카이라이프 

▪ LG 전자 

▪ KDB 산업은행 

▪ KB 국민은행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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